전례 배정표 
2004년 1월                                                           다해 짝수해 

	주 일
	토요 특전
	07시
	11시

	
	해설
	1독서
	2독서
	해설
	1독서
	2독서
	해설
	1독서
	2독서

	1월  4일
	김정숙
	한우성
	성진숙
	조애숙
	이병학
	차순희
	신태건
	서판기
	김난기

	1월 11일
	강경옥
	손광수
	최순경
	이종식
	서선호
	이혜숙
	이병학
	정종호
	최정숙

	1월 18일
	김난기
	김한식
	김정숙
	백화현
	서판기
	최순경
	정종호
	서선호
	강경옥

	1월 22일
	 
	 
	 
	 
	 
	 
	 
	 
	 

	1월 25일
	최정숙
	한우성
	이혜숙
	신태건
	김한식
	박순희
	이종식
	손광수
	백화현


	요일
	새벽 6시
	오전 10시
	저녁 8시

	
	해 설
	독 서
	해 설
	독 서
	해 설
	독 서

	월
	정 마르코
	김그레고리오
	 
	 
	 
	 

	화
	신 토마스
	길 천 수
	강 아녜스
	성 데레사
	박카타리나
	최 아녜스

	수
	이 파스칼
	정 태 윤
	조글로리아
	박 가밀라
	김정숙베로
	이마르티나

	목
	손  요셉
	고 만 억
	박카타리나
	지혜로우신 동정녀
	최가이아나
	박 가밀라

	금
	한  요한
	차 세실리아
	최가이아나
	천사들의 모후
	김정숙베로
	조글로리아

	토
	 
	 
	김세실리아
	순결하신 모후
	 
	 


평일 미사 

✱ 개인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슴.     ✱1월 전례부 모임은 9일 금요일 저녁 8시 미사 후 선교사무실. 

  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한 가족임을 깨달아 전쟁과 불의와 차별을 없애도록 기도합시다. 

선교 : 모든 선교 교회가 사도직 인력의 양성에 투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영성의 향기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신 앞에 누워 계신 신비를 
        바라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하늘에서 땅을, 
        하느님 안에서 사람을,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또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어린아기의 작은 
        육신 안에 들어 가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 -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토정비결을 보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토정비결을 보면 안 되나요?                                                 - 박정미 체칠리아·수서동성당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복을 빌어 줍니다.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염원합니다. ‘토정비결’은 임진왜란 직후 토정 이지함이 지은 책으로, 19세기 이후 우리나라 세시 풍속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지함은 당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역의 괘를 빌려 긍정적 내용을 위주로 불행에 대비할 지혜를 알려 주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러한 민간신앙에 대해   “민간신앙은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선도만 잘 된다면 이 대중적 신앙심은 오늘의 일반 대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하느님과의 참된 상봉을 이루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가톨릭 신앙은 우리가 불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민간신앙도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면,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신자들은 토정비결이 아니더라도 불행을 극복하고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영옥.루치아 신학박사 

12월 22일 전례부 마니또는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 고맙습니다. 

성탄 밤미사, 낮미사. 송년감사, 마리아대축일미사에 수고하신 전례부 여러분 축복을 기원합니다. 

연락처 : 분과장 정종호.마르코 018-375-9704, 부분과장 박순희.카타리나 019-477-7679 

